
인권윤리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축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원 총학생회 인권센터에서 인권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산학부 박사과정 한영훈입니다.  

우선, 인권윤리센터 개소 1주년에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인권윤리센터로부터 축사 제안을 받고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과연 내가 해도 될까?’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이 후, 인권윤리센터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

다.  

인권윤리센터는 교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2014년 하반기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후, 1년동안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 교육 및 반부패, 청렴교육을 시행하였

습니다. 또한 학생기관인 저희 인권센터와도 지난 1년동안 상호간에 협력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2015년 11월에는 인권주간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양성평등과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

되는 인권캠퍼스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영화제 상영, 인권특강, 인권담벼락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

였습니다.  

카이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10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카이스트는 세계적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이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어 뒤를 돌아봐야 할 때 인 거 같습니다. ‘학

생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밥은 먹으면서 연구를 하는지?’, ‘오늘도 밤 샌건 

아닌지?’ 잠시 주위를 둘러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헌법 제 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수

인권, 직원인권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인권침해는 구성원간의 신뢰관계가 무너

졌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지

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이 과연 인권침해일까?” 라는 질문에 대다

수 학생들은 인권침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내 논문 마감일이 일요일이라서, 그 논문

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출근한 교수님”이라고 질문을 바꾼다면, 인권침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

에는 나를 위해서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한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여, 교수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전

자의 경우에는 상황을 배제한 채, 유리한 사실만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권침해는 당사자간의 끈끈

한 신뢰관계 속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뢰관계를 맺기 위해서, 학생들은 교수님을 진심으로 존

경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교수님들은 학생의 장점을 키워주고,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자식과 같은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수와의 끈끈한 신뢰관계가 정착된다면, 인권침해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권윤

리센터와 원총 인권센터는 교내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권윤리센터 개소 1주년에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카이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연구하기 좋은 대

학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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